
| https://me2.do/G3X3BxHf

기사승인 [2024-01-03 14:30]

지난 2일 '중대재해 제로 선포식'에 참석한 SM그룹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M그룹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SM그룹 건설계열사인 SM상선과 SM스틸 건설부문은 지난 2일 '중대

재해 제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중대재해 제로 지속을 위한 경영진의 포부를 임직원들에게 전하고 근로자 안전보

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정착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선포식과 함께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3년 안전보건평가점검 결과가 가장 우수한 현장인 '안성 공

도 우방 아이유쉘 공동주택현장'에 우수 안전 현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했다.

SM스틸 건설부문은 안전보건경영체계 국제규격인 'ISO 45001' 인증 건설사로 매년 안전보건경영

방침과 목표를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에 안전보건을 접목한 안전보

건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활동에 힘입어 SM스틸은 지난 해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경영대상'에서 대상을 수

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SM스틸의 안전보건경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SM그룹, 2024 중대재해 제로 선포식 개최



이철현 기자 amaranth2841@asiatoday.co.kr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성낙원 대표이사는 "SM스틸 건설부문이 운영중인 안전보건경영체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2024년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업무역량 강화와 사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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